
남해화학, 매출액 4466억원 목표!
기업분할로 2003년 내실위주 경영 … 2002년 비료 수출 883억원

남해화학이 2003년 매출액 목표를 4466억원으로 잡았다.

총이익은 802억원, 영업이익 49억원, 경상이익 57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으로 계획했다.

남해화학은 휴켐스 기업분할로 인한 화학제품 매출 감소와 국내외 경제 불안요소를 감안해 2003년 목표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2002년 총 매출액은 5159억원,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질소, 암모니아 요소 공장 등 일부 채산성이 없는 공장을 가동중지하면서 유형자산을 감액손실분으로 처

리했고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금 지급이 많았으며, 예상가능한 손실분까지 모두 반영해 경상손실은 729억,

당기순손실은 419억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2002년 비료부문 수출은 883억원을 기록했다.

남해화학의 기존 사업부문이 주력품목인 비료와 암모니아, 황산 등 고정적으로 공급하는 일부 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켐스에 이전되면서 2003년 총 매출액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비료 시장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고 유가상승 등 경제 불안요소가 많아 내실 기반을 든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가동중지된 공장들을 재가동할 계획은 없으며, 수입 원재료인 인산 등을 저장하는 탱크를 일부 확보하는 것

외에는 사업 확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료무문 매출이 더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겠으

나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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